
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

시민공동대책위원회 취재요청
2025년 7월 14일 배포 | 철강산업 공대위 대표 김명동 | 담당 : 방성준 010-2674-1266  

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

시민공동대책위원회 공식 출범
철강산업 붕괴, 지역사회 위기 앞에 더 이상 지켜만 볼 수 없습니다

포항의 제정당·시민단체·노동조합이 시민들과 함께 나섭니다

개요
■ 제목: 포항지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
■ 일시: 2025년 7월 15일(화) 10시 30분
■ 장소: 포항시청 8층 브리핑룸
■ 주최/주관: 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
■ 참가단체: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, 민주노총 포항지부, 금속노조 포항지부, 전국교직원

노동조합포항지회, 여성회, 민주당, 진보당, 정의당
■ 사회: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방성준
■ 순서: 
 - 철강산업공대위 대표발언: 김명동 대표
 - 현장발언: 현대제철지회 이동기 지회장
 - 기자회견문 낭독: 
■ 문의: 금속노조 포항지부 수석부지부장 방성준 010-2674-1266

1. 귀 언론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 

2. 포항지역 제정당·시민단체·노동조합은 철강산업의 위기 극복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
동 대응체인 ‘포항 철강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시민공동대책위원회’(이하 철강산업공대위)
를 공식 출범합니다.

3. 최근 포항지역 주요 철강기업들은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공장 폐쇄를 잇따라 발표하고 있



으며, 이는 지역경제 붕괴와 대량 실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위기입니다.

4. 이러한 철강산업의 붕괴 위기 속에서도 정부·포항시·시의회·지역 국회의원들은 산업전환
에 필요한 정책과 지원, 지역 일자리 보호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방관해 왔습니다. 특히 기
업들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외면한 채, 기업 논리를 앞세워 무
분별한 구조조정을 강행해왔습니다. 이로 인한 피해는 비정규직·하청노동자를 중심으로 포
항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.
5. 이에 철강산업공대위는 포항시민들과 함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하고, 정치권과 포
항시 및 정부에 정의로운 산업전환을 위한 법적·제도적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. 그 
첫 출발로 7월 15일 출범 기자회견을 통해 철강산업공대위의 구성 배경, 위기 실태, 향후 
활동 계획을 공식 발표합니다.

6. 철강산업공대위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포항시민의 목소리를 전국민적으로 알려내
고, △특별법 제정 촉구 운동 △정책 토론회 △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포항 철강산업 위기에 
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. 철강산업의 붕괴는 단순한 산업 재편이 아니라 지역소멸, 일
자리 파괴, 국가 기간산업의 위기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입니다. 이러한 시민사회의 목소
리가 널리 전달될 수 있도록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.    <끝>

기  업 조  치
▴ 포스코 ▶ 2024년 1제강 공장·1선재 공장 폐쇄

▴ 현대제철

▶ 2025년 3월 희망퇴직, 전배, 전직으로 총 237명 구조조정 
- 현대제철 (희망퇴직)10명, (전배)당진 58명, 인천 5명 (총 73명)
- 현대IMC (희망퇴직)98명, (전직)당진ITC 66명 (총 164명)
▶ 2025년 6월 포항 2공장 무기한 휴업, 포항 1공장 중기부 매각 통보

▴ 동국제강
▶ 후판 1·2공장 폐쇄
- 2015년 8월 1일 포항 2후판 공장을 폐쇄하면서 직영 노동자들은 인천, 당진공장으

로 전배, 협력업체 노동자 300여명은 일자리를 잃음

▴ 세아제강 ▶ 가동률 60% 이하, 신규 투자 중단

▴ 코스틸 ▶ 기업회생 절차 및 공장 매각 시도


